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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과 이야기

유아는 가상놀이를 즐긴다.

블록 놀이를 하며 상상놀이를 즐긴다.

이야기가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3세 유아 2019년 6월, 오전 놀이 시간 블록 공간

지율, 수영, 은지가 블록 공간에서 나무 블록으로 집을 만들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서우가 늑대를 하고 싶다고 다가온다. 지율이와 수
영이는 서우의 제안에 따라 늑대가 들어오지 못하는 튼튼한 집을 
짓자며 놀이를 이어 간다. 

<교실 전경>
놀이 시간에 유아는 레고, 나무 블록 등이 있는 블록 공간에서 구성물을 만들며 자

유롭게 놀이한다. 몇몇 유아는 책을 보고, 또 다른 유아는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만들
고 싶은 놀잇감을 만든다. 그리고 유아들은 다양한 크기의 종이와 가위, 풀 등이 있는 
공간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종이를 접거나 오리면서 여러 모양을 만들고 있다. 
교사는 유아가 재활용품 만들기를 하며 붙여 달라는 요청을 들어주거나 블록 공간에
서 놀이하는 유아를 옆에서 지켜보다가 유아가 놀이 참여를 원할 때 개입한다. 

놀이 흐름 따라가기

누가 언제 어디서

서우는 늑대인 척하며 동그란 블록 사이로 자신의 검은 발을 살짝 
밀어 넣으면서 늑대 흉내를 낸다. 지율, 수영이는 진짜 늑대가 아닌 
걸 알면서도 서로 숨어야 한다고 소리치며 깔깔 웃는다.

나는 늑대다!

 발 보여 줄게요! 
이건 검은 발이야.

지율: 와, 늑대가 나타났다! 
        튼튼한 집을 만들어야 해. 
        우리가!

지율: 어 그럼 우리 문도 
       만들자!

서우: 내가 늑대 할게. 
        어흥, 늑대다!
        나는 집을 무너뜨리는 늑대!

서우: 늑대는 문을 똑똑 하고 
        들어갈 거야.

수영: 여기 여기에.

교사의 놀이 의미 읽기의 시작

놀이 시간에 3세 유아가 블록 공간에서 블록을 쌓다가 
이야기를 짓기도 하고 이야기를 짓다가 블록을 쌓기도 하였다. 
교사는 이것이 블록 놀이인지 상상 놀이인지 궁금하여 
관찰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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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전까지 늑대가 되어 친구들에게 다가갔던 서우가 이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한다. 문을 열고 들어올지도 모
르는 늑대를 막기 위해 튼튼한 집을 지었던 수영이와 늑대 흉내를 냈던 서우는 함께 도와가며 집을 만든다. 이제 반
원 모양의 문은 사라지고 세모 모양의 블록이 계단이 되어 새로운 출입구로 바뀐다. 침대와 미끄럼틀도 생겨난다. 
놀이하며 블록으로 만든 구성물은 계속 변화한다.

서우: 나 이제 사람 할래. 똑똑 들어가도 돼?
지율: 응 들어와.
수영: 여기가 침대야. 나 잘게요 엄마.
지율: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 집을 넓혀야겠어!
서우: 이제 여기가 문이야. 계단으로 슝! 들어가는 거야.
지율: 그래 여기 옆에 미끄럼틀도 만들었지.

지나가던 친구들이 집을 건드려 무너진다. 지율이와 서우는 다시 집을 만든다. 그러나 전에 만든 집과 모습이 다르
다. 지켜보고 있던 수영이가 지율이에게 말을 건넨다.
수영이는 침대가 너무 좁아 사람들이 떨어진다고 하며 자신의 집을 만들겠다고 한다.

수영: 자꾸만 떨어지잖아.
지율: 침대가 작아서 그래.
수영: 사람들이 자꾸만 떨어지잖아. 
        안 떨어지게 해! 

그러자 지율이와 서우도 둘만의 집을 만들기 시작한다.

지율: 벌써 다 만들었어. 
        여기에 미끄럼틀 하나 더 만들어 볼까?
서우: 좋아! 이제 우리 마음대로 만들자.
지율, 서우: 집을 만들자, 집을 만들자.
지율: 우리 집이 더 멋있지~.
서우: 맞아.
서우: 띵동 띵동.
지율: 서우야 어서 와.

수영: 여기는 수영이 집이야. 
        여기 문도 있고 침대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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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 경험 이해

<유아의 놀이 경험>
지율이와 수영, 은지가 함께 블록으로 집을 구성하고 있다. 블록으로 자유롭게 쌓고, 

무너뜨리고, 다시 쌓고 하는 과정에서 순간순간 떠오르는 이야기를 즉흥적으로 만든
다. 서우는 늑대의 모습을 흉내 내며 친구들에게 다가간다. 지율이와 수영이는 늑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튼튼한 집을 지으면서도, 문으로 들어오겠다는 늑대를 위해 문을 
만든다. 서우는 자신이 늑대라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 작은 문틈으로 발을 쓰윽 넣으
며 친구들과 소통하고 깔깔대며 웃는다. 유아는 각자의 경험을 이야기로 만들어 진짜
인 듯, 가짜인 듯 상상놀이를 즐긴다. 

서우는 다시 사람이 되겠다고 하며 함께 집 만들기에 참여한다. 늑대를 막아 내기 
위한 문에 사용했던 블록은 출입문으로 변형되고, 침대로 사용했던 블록은 미끄럼틀
로 변형된다. 

함께 놀이하는 친구와 의견이 맞으면 하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맞지 않으면 금
방 새로운 이야기로 바꾼다. 유아는 상대와 주제에 따라 놀이를 즉각적으로 변형할 수 
있는 상상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갈등은 없다. 그보다는 놀이하는 즐거움이 더 크다. 

<교사의 놀이 이해>
교사는 유아의 놀이를 쌓기 놀이, 역할 놀이, 구성 놀이, 이야기 짓기 등으로 구분 짓

고 공간을 분리하여 교실을 구성하지만, 유아는 그 모든 놀이를 한 공간에서 동시에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는 놀이의 통합적 성격을 보여 준다.

교사 이야기 : 놀이 상대와 주제가 빠르게 변화되는 놀이 지원

유아들이 블록 놀이를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펼쳐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여유
를 주고 그 모습을 지켜보며 격려해 주었어요. 유아가 혼자 구성물을 만들거나 친구와 함께 
만들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되었고, 제가 중간에 개입하면 놀이가 중단될 것 같아 
우선 지켜보았어요. 

세 명의 유아가 함께 집을 만들며 잘 놀고 있는데,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아가 새롭게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기존에 놀고 있던 유아가 싫어할 것 같아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그리
고 친구들이 건드려 집이 무너질 때도 서로 다툼이 생기지는 않을까 약간 걱정이 되었어요. 
그러나 유아에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러자 유아는 친
구의 제안에 따라 곧바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내고 다시 새로운 집을 지었어요. 공간이 
좁아지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함께하던 놀이에서 빠져나와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면서 문
제를 해결해 가는 것을 보고 기다려 주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에는 놀이가 이어지지 않고 빠르게 바뀌는 것이 고민이 되기도 했는데, 유아의 
놀이를 지켜보면서 블록을 구성하고 상상하고 이야기하고 듣고 공유하고 표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이 그 짧은 순간에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이러한 
모습을 유아와 공유하고 싶어서 놀이를 관찰하며 기록한 사진과 이야기를 전시하여 유아도 
자신의 놀이를 재방문하고 놀이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어요.  




